
◈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

종식시킨 ‘밀라노 칙령’

1세기부터 시작된 로마제국의 기독

교 박해는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

스 황제 때까지 계속되었다(로마제국

의 10대 기독교 박해 참조). 그 당시 

로마제국은 한 사람이 다스리기에는 

너무나 광활한 영토였기에 크게 동과 

서로 나누고 정, 부 두사람이 통치하

였다. 총 4명의 황제가 다스렸기 때문

에 이 시기를 사두(四頭)정치 체제 시

기라고 부른다. 

305년,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

죽은 후 정치 권력은 불안정하게 되

었고 황제들 사이에 반목과 권력 다

툼이 치열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. 

결국 312년,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

우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서로마

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었다. 그는 

자신의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도와주

신 덕분이라고 믿었다(만민뉴스 475

호 ‘콜로세움에 숨겨진 기독교 역사’ 

참조). 

313년,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 현

안과 통치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메

디올라눔(지금의 이탈리아 밀라노)에

서 동로마제국의 유일한 황제 리키니

우스와 만났다. 이 회담에서 두 황제

가 타협의 산물로 얻은 성과가 바로 

‘신앙의 자유와 빼앗은 교회재산의 

반환 등을 밝힌 밀라노 칙령’이다. 이

에 박해시절 기독교인들에게 몰수한 

사유 및 공유 재산을 반환해 주었을 

뿐 아니라 압류된 교회 재산도 조건 

없이 반환해 주었다. 또한 로마의 여

타 종교들과 같은 법적 지위를 기독

교에 부여했다. 

콘스탄티누스는 리키니우스와 달

리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보호하고 장

려하는 정책을 펼쳤다. 교회와 성직자

의 재정적, 법률적 특권을 보장하고, 

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다양한 관습

과 법령을 폐지하였다. 그는 기독교인 

노예들의 해방을 촉진했고 교회에 유

산을 기증하는 행위를 합법화했으며 

일요일을 국정 공휴일로 공포했다. 

밀라노 칙령을 통해 로마제국에서 기

독교에 가해진 기나긴 박해가 종식된 

것이다. 

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

재확인한 ‘니케아 신조’

324년,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

를 이기고 동서로마제국의 유일한 황

제가 되었다. 그런데 그에게 예기치 않

은 일이 일어났다. 교회가 예수 그리스

도의 신성 문제를 둘러싸고 생겨난 아

리우스 논쟁 때문에 분열 위기에 놓인 

것이다. 

아리우스는 ‘예수 그리스도는 영원

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만

들어진 것’이라고 주장하면서, ‘아들이 

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’고 말했다. 

곧 ‘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이 아

니라 유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’고 

주장한 것이다. 반면 아타나시우스는 

‘아들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

아버지로부터 나신 분’이며 ‘시간 이전

의 영원부터 계신 분’이라고 주장했다. 

또한 ‘아버지와 아들은 유사한 본질이 

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’고 

확신했다. 

325년, 콘스탄티누스는 이 분쟁이 국

가적 차원에서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

하여 니케아에서 범국가적인 종교회의

를 개최하였다. 회의의 동기는 예수 그

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우스

파를 이단으로 단죄하여 분열된 교회

를 통일시키고 로마제국의 안정을 이

루기 위한 것이었다. 그 결과 니케아 신

조가 발표되고 4명의 아리우스파가 

파문, 유형을 당했다. 일단 아타나시우

스가 승리한 것 같았으나 이후에도 이

에 대한 논쟁과 투쟁은 계속되었다. 

기획특집 

이러한 로마제국에서 콘스탄티누스는 최초의 기독교인 황

제였으며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기독교 박해를 종식

시키고 325년 니케아 회의를 개최하여 교회의 통일을 꾀했다. 

그는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쳐 동서로마제국의 유일한 황제

가 되었고 주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있기에 적극적으로 기

독교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.      

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, 기독교는 로마제국 전역으로 급속

히 전파되었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다. 그러나 4세기 초까

지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교회들은 파괴되었으며 

성경을 압수당하고 기독교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하며 

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다.

117년, 로마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영토를 소유하였기에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신속히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다(지도 1).
330년, 동서로마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대제(재위기간 306-337년)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‘새로운 로마’라고 명명했다.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(지금의 터어키 이스탄불)이라고도 불렸다.  
392년, 동로마제국의 테오도시우스 대제(재위기간 379-395년)가 동서로마제국을 다스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다. 그가 죽은 후 로마제국은 동과 서로 분리되어 다시는 합쳐지지 않았다(지도 2). 
476년,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제국이 망하고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제국이 멸망하였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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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리카아프리카 아시아아시아

로마 황제 이름

   1. 네로

   2. 도미티아누스

   3. 트라야누스

   4. 하드리아누스

   5.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

   6. 셉티미우스 세베루스

   7. 막시미누스

   8. 데키우스

   9. 발레리아누스

   10. 디오클레티아누스

재위 기간

 54 - 68년 

 81 - 96년

 97 - 117년

117 - 138년

161 - 180년

193 - 211년

235 - 238년

249 - 251년

253 - 260년

284 - 305년

(지도 1) (지도 2) 

로마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다     

밀라노 칙령과 니케아 신조

<로마제국의 10대 기독교 박해> 


